
골때녀열풍에뜨는광주전남여자축구팀 나주위민FC,끈끈한팀워크 진도군의회의장배전국동호인축구 우승

순천여신FC,기본기부터탄탄하게 실력키워대회서겨뤄보고싶어요

실력고만고만해도토리 광주풋살팀FS도토리,전국풋살대회준우승

나주위민FC
순천여신FC

광주풋살팀FS도토리

푸르른잔디위에서공을잡고달리며돈독한팀워크를

다지는여성들이있다.취미이자삶의일부로축구를선택

한이들은그누구보다밝은에너지를뽐내고있었다.광주

전남지역여자축구팀에서뛰고있는 축구인들의이야

기를들어봤다.

#박하경(24)씨와 정미희(41)씨는 나주 위민FC에서

열정적으로활동중이다.

25여명의회원이있는나주위민FC는월요일오후7~9

시에정기훈련을진행하고, 토요일과일요일에는자체적

으로모여오전 10시부터오후1시께까지연습을한다.주

말에는타팀과의매치도종종치러진다.

나주 위민FC에서 6개월째 뛰고 있는 박하경씨는 예전

부터축구경기를보는건좋아했으나실제로뛰어본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전부터 운동 DNA가 흐르고

있었다. 초등학생시절육상부에서뛰었고광주체중과광

주체고를지내며양궁선수로활동하기도했다.

양궁보다는 좀 더 활발한 쪽이 더 잘 맞았다며 뜀박

질의매력을말하는그에게축구를하며흘리는땀은그

자체로활력소가되어줬다.주변에서도 축구인 박하경씨

에대한응원이쏟아졌다.

그는 예전에는여자가축구한다고하면 남자도아니고

무슨축구냐는말을듣기도했었다.그런데요즘에는이제

여자축구도활성화가많이되다보니까여자축구하는것

자체도좋게보더라.또예전에육상을했기때문에팀원들

이나주변인들이축구를하는나를보고 너랑딱잘맞겠

다.너잘할수있겠다 이런응원을더많이해준것같다

고말했다.

나주위민FC는 20대부터 40대까지다양한연령대가모

여가족같은분위기를내는것이특징이다.회원들은 우리

는그어떤팀보다화기애애한분위기를자부할수있다며

팀에대한애정을가득드러냈다.

팀에서주장을맡고있는정미희씨는 시합을나가거나

다른팀들과연습경기를함께할때면 이쪽팀진짜분위

기좋다 이런말을많이듣는다며 정말바쁘더라도서로

이야기를정말많이나눈다. 서운한점이서로없도록한

다. 운영진에서도시간쪼개가면서라도소통을많이하려

고한다.정말그런부분에서는너무고맙다고설명했다.

이들은소통으로다진끈끈한팀워크로지난해 12월열

린 진도군의회의장배 전국동호인축구대회 여자부 우승

을거머쥐었다.

대회당시거센바람과함께눈까지날리면서경기를뛰

기에는 최악의상황이었지만이들은포기하지않았다.

박하경씨는 처음 나간 대회였는데 다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괜찮아잘할수있어하며멘탈을무너지지않게

잡아줬다. 처음나간대회치고성적도잘나오고분위기도

좋았어서좋은기억이됐다.그계기로이번년도더잘해야

겠다는다짐을했다고전했다.

정미희씨는당시를떠올리며 그때는정말뭉클했다.우

리팀이유독팀워크가좀잘맞는다는걸다시느꼈다. 바

람에눈도안떠지고힘들었을텐데다들정말열심히뛴

덕분에얻은우승이었다며 축구는말그대로혼자서만백

날해서는안되는운동이더라.우리도실력이그렇게좋은

건아니다.그저모두가자기포지션에서자신의역할을해

주다보니그하나하나가모여서 100이됐다고말했다.

#순천에서활동하는여신FC에서 5개월째뛰고있는배

지이(24)씨는SBS 인기프로그램 골때녀 (골때리는그

녀들)를보고축구에입문하기로다짐했다.

배지이씨는 원래축구를좋아했었고 골때리는그녀에

서도자주보고하다보니까직접하고싶다고생각을했었

다. 인스타그램에서 팀을 찾아보니까 순천에도 풋살팀이

있더라.그래서지원해서들어가게됐다고말했다.

순천여신FC에서활동하는회원수는 20명으로연령은

20~30대로 구성됐다. 주로 순천 신대지구에서 활동하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뛴다. 7시

30분까지는 기본기 위주로 훈련을 하고 8시 30분까지는

게임을뛰며실력을기르고있다.

배지이씨는여신FC활동을통해몸도마음도건강해졌

다.

그는 운동자체를아예안하다가일주일에한번이라도

운동을하자라는마음으로들어갔는데확실히체력도좋아

졌다.만약하루훈련에못나가는날이생기면좀뒤쳐지

는느낌이들기도해서꾸준히하려는마음이든다.정기적

으로 하니 재밌기도 하고 실력도 확실히 느는 게 느껴진

다고말했다.

여신FC의감독과코치,매니저들도회원들이기본부터

잘다져나갈수있도록하나하나코칭해주고있다.

배지이씨는 처음에들어갈때아는사람이있는것도아

니고혼자들어가는것이다보니까긴장도하고 과연내가

잘할 수 있을까가 가장걱정이됐었는데, 감독님코치님

그리고매니저님까지처음부터친절하게잘알려주셔서너

무좋았다며 공격수를맡고있는데골넣은뒤세레모니

하는맛이있다.무릎을꿇고하늘을양손으로찌르는동작

을하고있다. 그순간은정말짜릿하다고축구의재미를

이야기했다.

그는 지금은팀원들끼리만뛰고있는데앞으로다른팀

이랑도겨뤄보고싶다.경기력을좀더키워서대회에서도

당당히뛸수있도록열심히해보겠다고포부를전했다.

#김선영(23)씨는광주풋살팀FS도토리에서활동중이

다.

50여명의회원이있는도토리팀은일주일에두번, 수

요일오후 7~9시, 토요일오전 10~12시에풋살장에모인

다. 도토리라는이름이생긴유래는웃음을자아낸다.김

선영씨는 실력이 다 고만고만하다고 해서 도토리 키재

기에서따온이름이다고설명했다.

실력이비슷한회원들끼리모였지만경기력은무시할수

준이아니다.도토리팀은지난6일단양에서열린 제11회

단양소백산 철쭉배 전국 풋살대회에서 준우승이라는 성

과를거뒀다.

축구를 시작하고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김선영씨는 그동안취미로여러가지운동을해봤는데축

구에는유치원때부터관심이있었다.축구를하니일상에

서쌓인스트레스를풀수있다는점이가장좋다. 몸도더

단단해진다는것이느껴지고확실히제가좋아하는걸하

니까행복한것같다고말했다.

이어 함께활동하는언니들과대회에나가서골을넣거

나골을만들어줬을때는굉장히뿌듯하다며 앞으로도이

런행복을더많이만들어나갈수있도록팀원들과열심히

활동하겠다고전했다. /김진아기자 ji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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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

골맛을알아버렸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광주여자풋살팀FS도토

리, 나주 위민FC, 순천

여신FC.


